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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골고루 수시로 살펴야 됩니다.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‘아이고 너는 안 

나오는구나, 다 큰 것이’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만나보게도 해야 됩니다. 오다가 지쳤나? 

넘어졌나? 다쳤나? 하면서 계속 파악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녹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

다, 아프든지 뭐하든지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4837. 하나 빠져나가서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

다. 목회 할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. 목회자들 교육해 줄 

것입니다. 그러니까 잘 보고서 하면 감각이 옵니다. 목회도 감각입니다. 운동도 감각이고 지구력입니다. 큰 사

람은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잘 감동시켜서 양떼 몰고 가듯이 몰고 가야 됩니다. 어린애들은 쉽지만 어른

들은 끌고 가면 힘듭니다. 그렇게 자꾸 해버려야 됩니다. 기록을 잘 해야 됩니다. 세밀하게 글을 써가면서, 누

구누구는 라고 써 가면서,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. 

- 작은 목회는 잘 됩니다. 그러나 큰 목회는 잘 못합니다. 못하는 원인은 숫자가 많으니까 손이 안 돌아가니

까 못하는 것입니다. 100명씩 200명씩은 쉽지만, 1000명은 데리고 오면 힘들지 않습니까? 

- 각 교회 교역자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손이 안가는 빈자리도 관리해줘야 됩니다. 관리해줘야 남아 있습니다. 

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. 사람이 신앙을 갖고서도 신앙생활 하지만 사람이 삶 가운데 서로 어울리니까 서로 

있게 되는 것입니다. 신앙이 죽으면 서로 어울리는 데에 존재하게 만들어 주고 또 어울리지 못하면 신앙에 뿌

리를 박게 해주고 근본을 넣어줘야 됩니다. 자기 사고가 건전하면 계속 가게 됩니다. 가다가 어려우면 딴 생

각을 합니다. 나부터도 어려우면 딴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옆의 사람 힘으로 돕는 것입니다. 그

래서 이끌고 가면 쉽게 됩니다. 그것이 감각입니다. 목회하는 것이 멋있는 것입니다. 

- 외국에서 오는 회원들은 몇 일 있다가 그냥 가는데 어물쩍하다 보면 피로에 지쳐 버리니까 관리하는 사람

들이 그런 것을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. 

-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. 아주 잘해야 됩니다. 피곤한지 잘 보고서 아주 무섭게 철저히 다스려야 

됩니다. 특히 한국은 사고가 최고로 많이 납니다. 너무 많이 납니다. 관리 부족입니다. 관리를 무섭게 해야 됩

니다. 절대 늦게 운전하지 말고 졸음운전 하지 말고 피곤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운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

운전자 옆에 감독이 있어서 무섭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. 누가 바쁘다고 꼭 가야 된다고 하면 다른 것에 태워 

보내십시오. 버스 같은 차는 개인차가 아니기에 사고가 나면 전체 사고니까 그 만큼 50배 이상 신경을 써야 

합니다. 

- 내가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앞으로 때가 되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더 많이 올 것입니다. 그

러니 얼마나 좋습니까? 

- 나는 어디 가나 잘 있으니까 열심히 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잘 전해야 됩니다. 말씀 전할 때는 진지하게 그

리고 음악적으로 곡을 높이고 낮추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말씀을 힘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. 부흥되

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부려 얼마나 잘 전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. 교역자들에게 한 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

마음껏 한 번 해보십시오. 세계에 복음 넣는 것이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목회자가 한 없이 부족합

니다.


